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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수입길 막은 러시아

대체재는 한국식품
Russia
모스크바사무소

점차 긴박감을 느끼는 러시아
비어있는 진열 칸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

사람들의 길게 늘어선 줄. 이런 광경은 최근 포털 사이트의 참
고 사진으로 접한 중국 및 한국의 모습이었다. 그리고 이 모습
은 러시아의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.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
염증의 출현 소식에도 정작 러시아 국민들은 느긋한 모습이었
다. 하지만 급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와 해외에서 귀국한 러
시아인 확진자의 출현으로 하나 둘 씩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
비하기 시작했고 대비 물품으로 밀가루, 통조림 식품, 위생용
품, 마른과일, 냉동식품, 물 필터기를 주로 꼽았다.

자국민 보호로 시작했던 제한 조치
2019년 러시아의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은 17억 달러를 기록

했으며 같은 해 3/4분기에 마늘, 시트러스 계 과일, 냉동 생선, 
견과류, 커피, 차, 가공 식품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다. 하지만 러

시아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과의 국경을 잠정적으
로 폐쇄하며 수입의 20%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어려워
졌다.

이에 따라 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특히 식품 공급량이 줄어
들며 식료품의 물가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고 있다. 마늘의 경
우 2020년 1월에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37% 상승했으며 2월
에 5.5% 더 상승하였다. 

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체인 마트 마그닛 그리고 X5 리테
일 그룹*은 더 많은 식품을 모로코, 이스라엘, 터키 그리고 러시
아내 판매자를 통해 공급받을 계획이다.
*러시아 내 대형 체인 마트 5ka, perekrestok, karusel의 소유 그룹사.

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, 러시아 AIF 신문기사에 따
르면 오이, 토마토, 가지 같은 신선도 유지 및 보관기간이 짧은 
식품 그리고 이국적인 과일 등은 중국 외에 대체할만한 곳이 아
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.

|  중국→ 러시아 수출 품목  |

<전 제품 대상> 러시아로 수출하는 국가별 비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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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은 러시아 시장의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다.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방대한 물자를 수

혈받고 있던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며 교역을 중단하고 있다. 러

시아내에서도 그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, 이 시기가 한국기업의 수출활로를 모색할 호

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같다. 한국은 상대적으로 중국만큼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

이다. 하반기에 계획된 다양한 행사를 활용해 러시아 소비자에게 한국 식품의 장점을 적극 

홍보함으로써 인지도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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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의 시대 역이용해

한국식품 알리자

러-중 간의 교역 마비를 이용한 한국식품 홍보 적기
주목할 점은, 중국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차이가 있지만 식품부문에서 한국 식품이 중국의 러시아 수출 식품을 대체할 수 있

을 만큼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.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중국 모두 식품 수출이 꺾인 상태지만, 중국과 달리 한국
은 러시아로의 식품유통 경로가 아직 열려있는 셈이다. 현 정부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판촉 지
원 및 원료 구매 자금을 큰 규모로 지원한다. 이런 상황에서 2월 모스크바 식품 박람회 한국관 참가업체들은 약 5,700만 달러의 상
담성과를 올리기도 했다. 한·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니 만큼 크고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계기로 한국 농수산
물을 더 알리며 우리 식품의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동물성 식품

채소 생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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